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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이 소 연**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간 구조관계를 탐색하였고, 이 관계에서 성차

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의 2012∼2015년도 자료조사에 참여한 1,597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그 어머니의 자료를 활용하

여 잠재성장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은 초등학교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학 이후 감소하는 ∩

모양의 비선형모형으로 나타났고,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에서 개인차가 확인되었다. 둘째, 구조모형분석 

결과,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장요인 모두에 그리고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

의 통합, 동화, 주변화 양상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중문화수용태

도의 초기치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잠재성장모형

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모형에서 여학생의 초기치가 그리고 조건모형에서 여학생

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와 관련된 청소

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의 청소년의 성차를 탐색하였다는데 그 의의

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자아존중감, 내재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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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

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가족뿐 아니라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의 자

녀를 포함한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전자에 속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이렇게 가족

을 형성할 때부터 이중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아버지와 어

머니 문화권 모두에 영향을 받으면서 각각의 문화와 민족의 특성을 배우고 이를 어떻

게 처리․통합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화적응을 필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Lynch, 

1992).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 탐색과 형성이라는 주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기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개인에 대한 정체성에 더해 인종/민족정체성을 형

성해 가는 문화적응을 경험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업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

라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청소년기 문제가 자아정체성 등과 같은 심리적 발달변인과의 연

관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

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문화적응과정에서 비주류문화와 주류문화 간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

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질 수도 있다(노충래, 2000; 박순희, 2009; 이현주, 강현아, 

2011). 문화정체성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Berry(1990)의 문화적응유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주변인, 동화, 분리, 통합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문화적응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 중 두 가지 문화를 적절히 수용하는 통합유형이 심리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Kosic, Manetti & Sam, 2005). 이와 유사한 개념인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대한민국에서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와 비주류문화인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노충래, 홍진주, 2006)를 의미하는 것으로 Berry의 이론처럼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승경, 양계민, 2012; 신윤진, 윤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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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윤향희, 2014). 이처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혹은 더 나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청소년의 문화적응유형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청소년의 발

달단계나 경험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다(Doyle & Kao, 2007; 

Phinney, 2005). 또한, 청소년들은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문화적 유산

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기회를 갖기 시작하며 이것이 인종정체감 획득에 영향을 준다

고 보고되었다(French, Seidman, Allen & Aber, 2006). 이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청소년의 발달을 따라 변화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대한 이해나 

개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파악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국내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외의 청소년들처럼 발달에 따라 그 양상이 달

라지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변화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발달궤적이 청소

년의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선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의 문화유산 학습을 격려하고 문화

유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인종적/문화적 사회화(ethnic/cultural socialization) 

를 강조할수록 자녀의 인종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Seaton, Yip, 

Morgan-Lopez & Sellers, 2012; Umana-Taylor & Guimond, 2010). 부모의 이러한  

문화적 사회화에 대한 강조는 교사와 또래의 차별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호하는 기

능을 하였고 부모가 문화적 사회화를 강조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12세가 된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낮아지지 않는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Wang & Huguley, 2012). 또한 자

녀가 모국어 및 모국문화를 배우는 것에 대한 인식을 외국인 어머니가 높게 가질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되었다(김순규, 2012).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수준이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와 자녀의 문화적응의 차이는 부모가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곽금주, 2008; Kim, Han & McCubbin, 

2007).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이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

스를 나타내고 부정적 스트레스 전략을 덜 사용하기도 하였다(강유임, 김병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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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하면,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부모의 이중문화요인이 청소년 자녀의 이중

문화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청소년기는 부모 보다는 또래나 다른 사회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시작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 변인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이 가진 이중문화요인도 자신

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모와의 애착보다는 아동의 문

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전략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강유임, 김병석, 2013) 보고한 연구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화와 잘 연계되어 있고 인종적 자아정체감이 잘 확립되어 있

다고 지각하거나 주류문화에 대한 유능감과 소속감을 동시에 가진 경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로 인해 차별에 의한 악영향을 적게 받았다(Brown & Chu, 2012; 

Galliher, Jones & Dahl, 2011). 더욱이 강한 인종정체감을 획득한 청소년은 자아존중

감이 높고 더 행복하며 걱정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andara, Gaylord-Harden, 

Richards & Ragsdale, 2009; Rivas-Drake et al., 2014). 청소년이 지각하는 높은 문화

적응스트레스는 낮은 자아정체감,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경, 2016; 송순택, 2014; Vinokurov, Trickett & Birman, 

2002).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뿐 아니라 심

리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김승경, 양계민, 2012)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한민국에 대한 청소년의 

정서적/감정적 개입 현상을 측정하는 국가정체성을 이중문화요인으로 상정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부모의 이중문화요인의 경우 연구마다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경험과 태도를 반영하고 청

소년의 문화적응과의 관련성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이중

문화요인과 상응한다 판단된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을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의 이중문화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는 외국인 어머니의 자료만이 포함되어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만이 연구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태도의 형성과정에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외

국인 부모의 이중문화 관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전무하다. 한 선행연구가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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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화환경, 즉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대한 관심,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

화적응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외국인

인 경우에 외국인 부모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

경, 양계민, 2012).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부모의 외국인 여부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있게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기술된 연구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발달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에 측정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중학교 2

학년 때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즉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이

중문화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 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

요인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 때만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떤 예측변인

들 때문에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첫 시점의 변인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변인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차이가 보고되었다. 일례로 우울증상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할 뿐 아니라 

여중생의 우울과 불안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되었다(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2012).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가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송순택, 2014). 나바호 인디언 여자청소년이 더 높은 인종/문화정체감을 보였

고(Galliher, Jones & Dahl, 2011) 문화적응유형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 여자아동의 

경우 통합형이 많았던 반면 남자아동은 동화형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이

현주, 강현아, 2011). 더욱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어머니만이 참여하였고, 어머니의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동일시나 모방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자녀에 대한 개입방법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백미영, 이소연, 2017). 이를 기초로 하였을 때 본 연구모형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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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관련 요인들의 구조

적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4개년 간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양상

과 이중문화수용태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개인요인의 영향을 탐색하고, 이

러한 요인들이 이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상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은 어떠하며, 이러한 변화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문화적응

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의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에는 성차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패널(MAPS)의 2∼5차 연

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MAPS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7년까지 7년 동안 추적 조사

하는 종단패널 연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변인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

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5차 연도 이중문화수

용태도, 2차 연도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2차 연도 어머니의 이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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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 그리고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차 연도 기준 총 1,597명의 청소년과 그 어머니로, 남학

생 721명(45.1%), 여학생 742명(46.5%)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134명(8.4%)은 성별을 보

고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 498명(30.6%), 필리핀 373명(23%), 조선족 282

명(17.4%), 중국-한족 109명(6.7%), 그 외 222명(13.6%), 무응답 141명(8.7%)이었다. 

2. 측정도구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청소년의 한국문화와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노충래와 홍진주

(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척도는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혹은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처럼 청소년이 한국과 외국인부모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길 희망하는 정도를 묻는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고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Cronbach’s α는 2차 .73, 3차 

.73, 4차 .73, 5차 .74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Hovey와 King의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의 척도

를 재 수정한 홍진주(2004)의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척도는 사회적, 가족적, 환경적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적합치도는 .78로 산출되었다.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성한기(2001)가 제작한 사회정체화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

구원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

는 한국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개입 현상을 알아보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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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4문항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유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이승종(1996)이 번안하고 이소래(1997)가 수정해서 사용한 척도

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연구진이 수정한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

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4로 산출되었다. 

어머니의 문화적응유형은 Barry(2001)가 개발한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를 노하나(2007)가 수정한 척도를 통해 조사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척도는 총 28문항으로 통합(5문항), 동화(8문항), 분리(6문항), 주변화(9문항)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

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유형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통합 .67, 동화 .83, 

분리 .71, 주변화 .91로 산출되었다.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위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박난숙과 오경자(1992)가 사용한 자아개념검사 척도의 자아

존중 하위영역의 4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자아존중감 

4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4문항에 대한 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를 

수정한 척도를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한 

척도를 통해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우울 10문항, 사회적 위축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과 사회적 위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우울 .91, 사회적 위축 .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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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 분석 시 제안되는 최

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추정(Brown, 2015)을 사용할 수 있는 M-plus 8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을 실시하

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이상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측정오차

를 통제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개인차의 유의성과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분석 과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파악하였다. 이때 무변화, 선형, 비

선형 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무조건 최종모형을 선택

하였다. 둘째, 연구문제에 적합한 조건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

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유형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변인들이 5

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과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과 

두 번째 단계에서 파악된 변인간의 조건모형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다집단비교를 수행하였다. 이 때 무조건 잠재성

장모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장요인에 대한 동일성 제약을 가해 성차를 검증

하였고, 조건적인 모형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표준화 경로계수간 동일성 제약

을 가하는 대신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Mann, Rutstein 

& Hancock, 2009).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CFI, TLI, RMSEA를 통해 평가하였다. χ2는 표본수에 민

감하여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TLI, CFI, RMSEA는 모형의 간명성과 양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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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하는 적합도 지수이다. TLI와 CF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90이상이면 적절

한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로 

해석한다(Brown, 2015).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은 2

차 29.02, 3차 29.53로 다소 증가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4차 29.29, 5차 29.10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구변인들의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3미만으로 나

타나 정상 분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1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변인 N M SD 왜도 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2차 1463 29.02 4.01   .08   .7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3차 1407 29.53 3.87   .21   .5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4차 1345 29.29 3.84   .15   .6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5차 1312 29.10 3.85   .24   .3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1463 14.48 3.76  1.35  2.2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1463 10.83 2.60  -.35   .25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1407 19.96 5.79   .26  -.15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1407 17.25 2.79  -.30   .64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1407 24.37 5.16   .07   .39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1407 17.65 3.71  -.29   .49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1407 18.91 6.27   .17  -.6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5차 1312 12.71 2.12  -.10  -.2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5차 1312 16.95 5.36   .47  -.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위축5차 1312 11.70 3.68  -.2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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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2차에서 5차 연도까지의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2차 연도 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ps<.001),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ps<.001) 보인 반면, 어머니의 문

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2차와 4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

용태도는 어머니의 통합과 유의한 정적상관을(ps<.01) 그리고 2차와 3차 청소년의 이

중문화수용태도는 어머니의 주변화와 유의한 부적상관을(ps<.05) 나타냈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통

합과 유의한 부적상관을(ps<.05),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어머니의 분

리, 주변화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ps<.05) 나타냈다. 5차 연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통합, 동화와 유의한 정적상관

을(ps<.05),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어머니의 분리, 주변화 유형과는 유

의한 부적상관을(ps<.01)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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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개 시점에서 측정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무

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모형의 모

형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모형 간 모형적합도를 고려한 결과, 비선형모형의 모

형적합도가 CFI .994, TLI .967,  RMSEA .057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은 비

선형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무변화, 선형, 비선형 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무변화 56.890*** 8 .944 .958 .064(.049-.080)

선형 28.207*** 5 .973 .968 .056(.037-.077)

비선형 5.835* 1 .994 .967 .057(.020-.105)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intercept), 변화율(linear slope), 이차변화율

(quadratic slope)의 평균과 분산, 이들 간의 상관은 표 4와 같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평균은 29.058(p<.001), 변화율 평균은 .507(p<.001)로 이는 2차 연도에서 5차 

연도의 측정시점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이 .507만큼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이차변화율을 확인한 결과, 이차변화율이 -.169(p<.001)로 나타나 어느 시점부터

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둔화 혹은 감소하는 양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의 경

우, 초기치와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

하였지만 이차변화율에서는 개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중문

화수용태도 변화 궤적 초기치와 일차변화율(r=-.591, p<.001),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

율(r=-.903, p<.001) 간 유의한 부적상관이, 초기치와 이차변화율(r=.499, p<.01)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첫 시점의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

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증가율이 완만하지만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다시 감소할 때는 변

화율이 더 급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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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추정계수 

초기치 변화율 이차변화율

평균(분산)    29.058*** (8.70***)     .507*** (4.08*)    -.169***(.256)

상관

초기치↔일차변화율      = -.591***

일차변화율↔이차변화율  = -.903***

초기치↔이차변화율      =  .499**

* p < .05, ** p < .01, *** p < .001

3.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 변화궤적 및 심리정서적응의 구조모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 2차 연도에 청소년의 이중문화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2차 연도 어머니의 이중문화스트레스와 문화적응, 그리고 5차 

연도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조건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 

주. 모형에 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가시성을 고려하여 유의한 경로만 표시함.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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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14)=29.736, p<.01, CFI=.993, TLI=.966, 

RMSEA=.028(90% CI [.014, .042]로 나타나 이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조건적인 잠재성장모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추정계수는 표 5와 같이 나타

났다. 먼저 2차 연도의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β=-.287, p<.001)와 국가정체성

(β=.606, p<.001),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β=.117, p<.01)와 통합(β=.107, p<.05), 

동화(β=-.127, p<.01), 주변화(β=-.116, p<.01)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

레스가 낮고 국가정체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

고,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 영역의 점수가 높고 동화와 주변화 영역의 점

수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더 높았다. 또한 2차 연도 청

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일차변화율(β=-.900, p<.001)과 이차변화율

(β=.70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높은 국가정체

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증가율이 완만하지만 감소할 때

는 변화율이 더 급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

니의 모든 이중문화변인은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위축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이중문화수

용태도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만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자아존중감(β=.466, p<.001), 

우울(β=-.201, p<.001), 사회적 위축(β=-.191,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중학교 2학년 때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추정계수 중 1 이상인 계수가 2개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결과인데다가(Deegan, 1978) 데이터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의 추정계수 

B SE β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206***  .026  -.287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41  .035   .132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6  .011  -.075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622***  .036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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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β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403***  .049  -.900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87***  .016   .70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54**  .019   .11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35  .026  -.176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6  .008   .101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102*  .041   .107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12  .057   .028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5  .018  -.041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66**  .023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09  .032   .039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3  .010  -.051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09  .030  -.013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31  .041  -.100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7  .013   .081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049**  .018  -.116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40  .025   .217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008  .008  -.149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자아존중감(5차)   .043  .127   .075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우울(5차)   .366  .408   .253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사회적위축(5차)  -.114  .232  -.115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자아존중감(5차)  -.884  .862 -1.081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우울(5차) -2.024 3.610  -.977

청소년의 국가정체성(2차) → 사회적위축(5차)  1.347 1.783   .94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자아존중감(5차)  -.069  .099  -.18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우울(5차)  -.118  .336  -.127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2차) → 사회적위축(5차)   .129  .185   .203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자아존중감(5차)   .028  .148   .037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우울(5차)   .070  .302   .036

어머니의 문화적응-통합(2차) → 사회적위축(5차)  -.035  .228  -.026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자아존중감(5차)   .047  .083   .115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우울(5차)   .016  .178   .015

어머니의 문화적응-동화(2차) → 사회적위축(5차)  -.064  .131  -.089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자아존중감(5차)  -.081  .124  -.142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우울(5차)  -.184  .34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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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5, ** p<.01, *** p<.001

4.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잠재성장모형과 조건모형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 차

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선형 잠재성장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검증한 결과, CFI .996, TLI .973, 

RMSEA .051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

태도의 초기치의 평균은 28.761(p<.001), 일차변화율 평균은 .593(p<.01), 이차변화율의 

평균은 -.197(p<.01)로,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의 평균은 29.331(p<.001), 

일차변화율 평균은 .401(p<.05), 이차변화율의 평균은 -.131(p<.05)로 나타났다. 분산

의 경우, 남학생은 초기치(p<.01)의 분산만이 여학생은 초기치(p<.001)와 일차변화율

(p<.05)이 유의하여 성장요인 간 개인차는 여학생에게서 더 확인되었다. 비선형 잠재

성장모형의 초기치, 일차변화율, 이차변화율 각각에 성별 간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을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비교한 결과, 초기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우에만 

모형적합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FI .988, TLI .952, RMSEA .069).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초기치만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B SE β

어머니의 문화적응-분리(2차) → 사회적위축(5차)   .118  .210   .119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자아존중감(5차)   .062  .105   .183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우울(5차)   .237  .375   .277

어머니의 문화적응-주변화(2차) → 사회적위축(5차)  -.096  .200  -.163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자아존중감(5차)   .371***  .050   .466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자아존중감(5차)  -.682 2.054  -.373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자아존중감(5차)  5.581 4.078   .837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우울(5차)  -.406**  .135  -.201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우울(5차) -5.747 8.193 -1.24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우울(5차) -2.377 4.555  -.141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사회적위축(5차)  -.265**  .096  -.191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사회적위축(5차)  2.134 4.287   .671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차항 → 사회적위축(5차) -5.258 4.782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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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 잠재성장모형의 추정계수가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

로 검증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CFI .996, TLI .981, RMSEA .020으로 나타나 양호하였

다. 추정계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다소 상이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b=-.156, p<.001), 국가정체성(b=.603, p<.001),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b=.062, p<.05), 통합(b=.127, p<.05), 동화(b=-.080, p<.05)

가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b=-.266, p<.001), 국가정체성(b=.640, p<.001), 어머니의 

주변화(b=-.054, p<.05)만이 여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또한, 남학생의 국가정체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남학생의 이중문화수

용태도의 일차변화율(b=-.360, p<.001, b=-.108, p<.01)과 이차변화율(b=.076, p<.01, 

b=.033, p<.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국가정체성만이 일차변화

율(b=-.444, p<.001)과 이차변화율(b=.097,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문

화수용태도의 성장요인이 5차 연도 심리정서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확인

한 결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

만이 자아존중감에 정적 그리고 우울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의 추정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

한 결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 간 

추정계수(Z=2.10, p<.05)에서만이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

한 여학생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2차 연도의 낮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년간 

측정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이러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

적이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이라는 예측변인과 함께 이후의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응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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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기 위해 변인들 간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 결과 4개 시점에서 측정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궤적은 비선형 모형으로 초등학교까지 증가하다가 중학교 입

학 이후 감소하는 종모양(∩)의 곡선을 나타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

용태도나 문화적응에 대한 국내 종단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현재의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논의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본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의 시점으로부터 비(非)다문화가정 청소

년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정보다는 또래나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또

래나 학교에서 수용되고 통용되는 문화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업이나 

진로에 부모와 자녀 모두 관심을 더 가져(양계민, 윤민종, 신현옥, 최홍일, 2016) 외

국인 부모의 문화에 노출될 시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필요성 또한 강조

되지 않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일차변화율의 경우 개인차가 확인되었으나 이

차변화율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에게서 비슷한 양상으로 감소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나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구체

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중학교 2, 3학년이 지나야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기회를 갖기 시작하며(French et al., 2006), 인지

적 및 사회적 능력의 향상, 정체성에 대한 관심 증가가 나타나는 중후기 청소년기에 

부모의 문화적 사회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Wang & Huguley, 

2012).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중학생 이후까지 추적 연구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연관되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

궤적에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통합, 

동화, 주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가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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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경우 일차변화율과 이차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가 동화와 주변화 양상을 적게 보일

수록 그리고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높고 어머니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 양상을 

높게 보일수록 2차 연도에 측정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차 연도에 측정된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완만하게 상

승하고 급격하게 둔화되는 변화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궤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만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2차 연도에 측정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이 높을

수록 5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우선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에 영향을 받는 이중문화수용

태도의 성장요인 중 초기치의 중요성이 본 연구결과에서 대두된다. 물론 본 연구는 

같은 시점에 측정된 이중문화요인을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예측변인으로 상정하

여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어머니의 여러 이중문화요인이 첫 시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첫 시점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수준은 장기

적으로는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시사된다. 이는 부모나 아동이 문화적응유형 중 분리, 주변화 보다는 통합과 동화

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Berry, Kim, Minde & Mok, 1987), 

통합형 아동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고 주변화형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

으며(이현주, 강현아, 2011), 어머니의 문화적응수준이 자녀와의 관계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곽금주,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흥미로운 발견은 어머니

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높은 초기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점이다.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이유를 유추해 보면, 어머니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느낀 경우 

주변화나 분리보다는 동화나 통합적인 문화적응유형을 추구하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녀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느끼도록 지원하고 어머니의 문화적 배경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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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등 한국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도 자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연구와(오옥선, 김성봉, 2012)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이는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

인이 5차 연도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중문화요인

의 초기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

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정체감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쳤다는(김은경, 2016)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청소년과 어

머니의 이중문화요인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통합적 문화적응에 상응하는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이중문

화수용태도와 유사한 문화적응이 통합형이고 이것이 정체성 모델에 있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단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통합형의 청소년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주는 사

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더 많

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Sue & Sue, 2011). 물론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시점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요인의 평균들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초기치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된 점과 관련되었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잠재성장 구조모형 분석 결과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높은 초기치 뿐 아니라 변화궤적에 장기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국가정체성이 다문화가정 청소

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긍정적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가정환경적 요인에 더해 개인내적인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는 시점

으로,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의 낙관성과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동시 투입되는 

경우 어머니 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최예림, 2014). 청소년의 다른 이중문화요인인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비해 국가정체성이 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

스가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감소하는 반면 국가정체성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점과(양계민 외, 2016)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2차 연도의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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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문화적응스트레스만을 모형에 투입하였지만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

가정체성의 영향이 4개 시점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문화정체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영향은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국가에 대한 강한 감정적 유대감인 국가정체성이 본 연구대상자인 

한국출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된 결과로 사료되는데 본 

연구대상자 어머니의 대다수가 일본, 필리핀, 조선족, 중국-한족 출신이었다. 또한 학

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4차년도 동안 77∼88%,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고 보고한 학생은 1.5∼3.7%이었다(양계민 외, 2016). 이

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외모가 달라 또래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경험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심각한 정체감의 

혼란을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의 사례와(양미진, 이동훈, 고홍월, 김영

하, 남현주, 2012)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배경, 그

와 관련된 경험 등이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다르게 특징적이어서 국가정체성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이것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셋째, 잠재성장 모형과 구조모형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경

우 여학생의 초기치가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을 뿐 아니라 4개 시점 내내 여학

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남학

생에 비해 여학생이 통합형을 더 많이 보였고(이현주, 강현아, 2011) 이중문화수용태도

와 동일한 변인은 아니지만 비(非)다문화 가정 여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초기치가 남학

생보다 높다고 보고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수경, 201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는 청소년기의 인지적, 사회적 역량의 발달이 인종/문화정체감의 발달이나 이와 연

관된 경험의 탐색과 관련되고(Wang & Huguley, 2012)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지적, 사

회적 역량의 발달 시기가 다른 점(허혜경, 김혜수, 2015)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

된다. 조건모형에서도 남학생의 경로와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

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관계중심적이고 정서중심적인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

과(Rose & Rudolph, 2006) 관련될 것으로 유추된다. 즉, 여학생이 관계에 더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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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친구관계 스트레스나 사회관계망에 대한 스트레스에 더 자주 직면하고 지각할 가

능성이 높은 것처럼, 다문화 가정 여학생이 더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이

는 다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남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사료된다. 

구조모형에서 파악된 경로의 성차를 추가적으로 확인했을 때, 여학생과 남학생 모

두 자신의 이중문화요인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으나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합이 높고 동화가 낮

을수록 남학생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어머니의 주변화만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기에는 관련선

행연구가 미비하여 제한적이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각되는 정

도나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이 보고된 점과(백미영, 이소연, 2017; 임인섭, 2012) 관

련될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모형의 성차에 대한 검증이 탐색적이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

한 이해와 개입을 시도할 때 청소년의 성별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

의 구조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지 뿐 아니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변

인들간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외국인 부모의 문화에 대한 교육과 접촉기

회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적, 사회적, 교육적 

여건 마련의 중요성, 특히 이러한 경험이 초등학교 5학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

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응을 돕는 것이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을 향상시

킬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해석 시 고려되어

야 할 제한점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는 청소년과 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변인을 함께 탐색할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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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용태도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그 양상도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가 외국인이

면서 어머니가 한국인인 가족의 형태는 어머니가 외국인이면서 아버지가 한국인인 가

족의 형태와 다른 양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김근영 외, 2009) 

다양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특성이 다양한데다가 본 연구대상자는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청소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2차 연도에 측정된 청소년의 이중문화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어머니의 이중문화스

트레스, 문화적응유형만을 상정하였다. 하지만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

문화요인의 변화가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

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의 이중문화요

인의 초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청소년과 어머니의 어떤 이

중문화요인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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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Lee, Soy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changes and relevant 

factor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mongst multiethnic adolescents. The 

subjects comprised 1,597 multiethnic students and their foreign-born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Children and Adolescents Panel Study(MCAPS) from 

2012 to 2015. The data were analyzed by latent growth modeling using the M-plus 

program. Ou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multiethnic 

stud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changed in non-linear ways over the four 

years and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cepts and linear slope. Second, 

students’ national identity at the first time point affected intercepts, linear, and 

quadratic slopes of the latent growth model.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s well as mothers’ integration, assimilation, and marginalization tendency, 

assessed in 2012, influenced only the intercept of the latent growth model fo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s. Additionally, the intercepts significantly affected the 

high score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low scores of depression and anxiety, 

assessed in 2016. Third, girls’ intercept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effect of girls’ 

acculturative stress on the intercept was greater than that of boy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ethnic adolescents, longitudinal change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 acculturative stress, acculturation type, self 

esteem, internaliz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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